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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행해야 할 과제와 무관한 비언어적 소리의 정서가
암묵적으로 얼굴 표정의 정서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실험적으
로 유도되지 않은 개인의 현재 기분이 이 영향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1에서는 시청각 일치 효과(audio-visual congruency effect)
연구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교차 양상 패러다임(cross-modal
paradigm)을 참고하여 시청각 정서의 일치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 효과
가 개인의 현재 기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실
험 전 참가자는 개개인의 현재 기분 상태를 평정하였으며, 정서를 유발
하는 청각 점화(prime)에 연이어 제시되는 한국판 얼굴 표정 자극의 정
서를 행복 혹은 분노, 두 선택지 중 강제 선택을 해야 하는 2AFC(2
Alternative Forced Choice)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시청각 정서의
일치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행복 얼굴 표정과 분노 얼굴 표정 모
두, 청각 점화의 정서와 일치했을 때, 불일치했을 때보다 반응 오류가 더
감소하였으며, 반응 속도는 더 빨라졌다.
다음으로 개인의 현재 기분 상태는 이러한 청각 정서 점화의 효
과와 상호작용하였다. 기분이 부정적일수록 분노 얼굴 표정에 대해서 청
각 점화의 영향을 현저히 받았으며, 행복 얼굴 표정에 대해서는 청각 정
서 점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아울러 기분이 긍정적일수록 시청
각 정서의 일치 효과가 긍정 정서 조건과 부정 정서 조건 모두에서 고르
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며, 기분이 부정적일수록 시청각 정서 일치
효과는 부정 정서 조건에서만 현저하게 나타났고, 얼굴 정서 판단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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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수행 또한 느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실험 2에서는 심리측정함수(psychometric function)를 통해 얼굴
표정 판단 반응의 주관적 동등점(Point of Subjective Estimation; PSE)
을 계산할 수 있도록 실험 1에서 사용된 패러다임을 변형하여 시청각 정
서의 일치 효과 및 이에 개인의 현재 기분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험 과정은 실험 1과 유사했으나 얼굴 표정 자극의 정서가 9수준(분노
80%, 분노 40%, 분노 20%, 분노 10%, 중립, 행복 10%, 행복 20%, 행복
40%, 행복 80%)으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시청각
정서의 일치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행복 얼굴 표정이라고 응답한
반응을 정량화한 수치인 주관적 동등점(PSE)의 값이 청각 점화의 정서
별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청각 점화가 긍정적일수록 행복 얼굴 표
정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으며, 부정적일수록 그 민감도가 낮아졌다.
다음으로 개인의 현재 기분 상태에 따라 청각 정서 점화의 효과
및 얼굴 표정에서 행복 정서를 읽어내는 민감도가 달랐다. 얼굴 표정의
정서 판단에서, 기분이 긍정적일수록 긍정 정서 청각 점화의 영향이, 기
분이 부정적일수록 부정 정서 청각 점화의 영향이, 상반된 정서가를 지
닌 청각 점화의 영향보다 큰 패턴을 보였다 또한, 기분이 긍정적일수록
행복 정서에 대한 주관적 동등점이 낮아졌다. 즉, 얼굴 표정에서 행복 정
서를 더 민감하게 읽어내었다.
본 연구는 정서의 시청각 일치 효과에서 실험적으로 유도되지
않은 참가자 개인 내 기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주요어 : 시청각 일치 효과, 정서 일치 효과, 청각 정서 점화,
얼굴 표정, 정서,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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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각 또는 청각 중 하나의 감각 양상에만 초
점을 맞추지 않고, 시청각 양상을 동시에 처리하여 더욱 더 풍부한 정보
를 얻는다. 가령, 대상을 파악할 때, 대상의 외관에서 시각적 단서를 얻
지만, 대상이 유발하는 소리를 통해 청각적 단서도 얻으며, 두 정보를 모
두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대상을 판단한다. 특히,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청
각 정보를 담고 있는 영상이 디지털 콘텐츠화되고, 휴대용 영상 재생 장
치가 널리 보급되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시청각 정보를 통합하
는 것은 과거보다 더욱 빈번한 일이 되었다.
무엇보다 영상 통화 및 채팅 기술이 보급 되면서, 상대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의사소통할 일이 더욱 잦아졌다. 즉, 우리의 일상
속에서 표정에서 얻는 시각 정서 정보와 음성에서 얻는 청각 정서 정보
를 통합하여 타인의 정서를 판단할 일이 더욱 더 흔해졌다. 또한, 일상적
으로 발생하는 소리를 들으며, 혹은 음악을 들으며, 정서를 유발하는 시
각 자극을 보는 일도 흔하다. 이처럼 시청각 통합은 우리의 기분이 좋든
나쁘든 우리의 일상과 함께한다.
시청각 일치 효과
일반적으로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 간 특성이 서로 일치하게 제
시되면 지각적 민감도가 더 높아져 재인 정확도가 더 높아지고 반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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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더 빨라진다. 가령, 시각 정보의 명도가 청각 정보의 음높이와 일치
하게, 즉, 밝은 시각 자극이 고음 청각 자극과 짝지어서, 혹은 어두운 시
각 자극이 저음 청각 자극과 짝지어서 제시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지각적 민감도가 더 높아진다(Marks, 1987). 반면, 시청각 정보 간 특성
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정확도가 더 낮아지고 반응 시간이 더 느려진
다.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의 일치에 관한 연구는 앞선 예처럼 주로 시
각 정보의 저수준 특성들(low level features)과 청각 정보의 음높이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고음을 밝은
시각 자극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Marks, 1987), 작은 시각 자극(Eitan,
Schupak, Gotler, & Marks, 2013; Evans & Treisman, 2010; Gallace &
Spence, 2006; Parise & Spence, 2012), 상단에 있는 시각 자극
(Ben-Artzi & Marks, 1995; Evans & Treisman, 2010; Patching &
Quinlan, 2002; Walker, Bremner, Mason, Spring, Mattock, Slater, &
Johnson, 2009), 그리고 뾰족한 시각 자극 (Marks, 1987; Parise &
Spence, 2012; Walker 등, 2009)과 잘 연합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사
람들은 서로 다른 감각 양상으로 제시된 자극들 사이의 유사성을 인식하
는 경향성을 보인다.
정서의 시청각 일치 효과
시청각 정보가 정서적으로 일치하게 제시되어도 정보 처리 속도
및 정확성이 높아진다. 즉, 시각 양상과 청각 양상 간에 공유되는 정서에
대한 교차 양상(cross-modal) 지각으로 인한 시청각 정서의 일치 효과
(congruency effect)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얼굴 표정과 목소리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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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되면 표출된 정서가 상호 간 일치할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얼
굴 표정이나 목소리의 정서가 더 민감히 구별되며, 시청각 중 한 감각은
무시하고 나머지 한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시를 받아도 동일한 효
과가 나타난다(Collignon 등, 2008; de Gelder & Vroomen, 2000; Föcker,
2011; Tanaka 등, 2010). 구체적으로 Collignon과 동료들(2008)은 시각적
혹은 청각적 혹은 시청각적으로 제시되는 공포 정서와 혐오 정서를 구별
해야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각 정서 자극으로는 500ms 분량의 얼
굴 표정 비디오 클립이 사용되었으며, 청각 정서 자극으로는 모음 ‘a’로
정서를 표현한 목소리가 사용되었다. 시청각 자극이 동시에 제시될 때,
두 감각의 정서는 서로 일치하게 제시되거나 불일치하게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는 공포 정서 또는 혐오 정서에 대응되는 적절한 키보드 키를 눌
러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자극의 정서를 판단해야 했다. 또한 정서 판
단의 표적이 되는 감각 양식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표적과 무관한 감각
양식은 완전히 무시해야 했다. 그 결과 표적과 관련 없는 다른 감각의
정서 정보가 표적의 정서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시청각의
정서가 상호 간 불일치할 때는 표적 정서 판단의 수행이 단일 감각으로
표적이 제시될 때보다 더 나빠졌고, 일치할 때는 단일 감각으로 제시될
때보다 그 수행이 좋아졌다. 그뿐만 아니라 이중 과제를 수행하게 하여
정서 판단에 필요한 주의 자원을 소모하도록 유도할 때도(Vroomen 등
2001), 반응 경합(response conflict)을 통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서의
일치 효과가 나타났는데(Föcker, 2011), 이는 정서의 시청각 교차 양상
지각이 주의 자원에 제한되지 않고 의사결정 초기 단계에 자동적으로 발
생하는 기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청각 정서의 일치 효과는 이에 관해 주로 연구되어온
서양 문화권뿐만 아니라, 동양 문화권에서도 관찰된다. 다만, 동양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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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서는 서양 문화권과 효과의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동양 문
화권의 정서 일치 효과를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로는 Tanaka 등(2010)의
실험이 있다. 이 실험에서는 정서의 시청각 교차 양상 지각 방식의 문화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본인 집단과 네덜란드인 집단을 대상으로 시
청각 정서 판단을 비교하였다. 각 집단의 참가자에게 행복 혹은 분노의
정서를 띠는 얼굴 표정 및 목소리가 모두 담긴 동영상을 제시한 후, 시
청각 감각 정보 중 한 감각에서 표현된 정서만 판단하고, 나머지 감각의
정서는 무시하도록 지시하였다. 목소리는 두 집단의 모국어로 녹음된 중
립 단어를 발화하는 음성으로 제시되었고, 얼굴 표정은 동적으로 제시되
었다. 목소리와 얼굴의 정서는 서로 일치하게 표출되거나 서로 다르게
표출되었다. 정서 판단은 행복과 분노, 두 범주 중 하나의 범주를 강제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일본인 집단과 네덜란드인 집단의
시각 정서 판단 조건 및 청각 정서 판단 조건에서 정서 일치 조건과 불
일치 조건 간 정확도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집단 모두 얼굴
표정을 중심으로 정서를 판단하였지만, 일본인 집단이 네덜란드인 집단
보다 얼굴 표정 판단 시 정서 일치 효과가 유의미하게 컸고, 목소리 정
서 판단 시 정서 일치 효과가 유의하게 작았다. 다시 말해, 일본인 집단
이 네덜란드인 집단에 비하여 정서 판단을 할 때, 목소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Tanaka 등(2010)은 중심 정보와 맥
락 정보를 처리하는 동서양 문화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하였다.
정서의 시청각 교차 양상 지각에 중추적인 뇌 영역을 살피기 위
해 인지신경과학적 연구 또한, 다양한 기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사건 관련 기능적 자기공명영상(event-related fMRI)을 사용하여
행복과 공포 정서의 시청각 교차 양상 지각을 살펴본 Dolan 등(2001)의
연구에서는 시청각 정서가 공포로 일치한 조건에서, 얼굴 지각이 편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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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ygdala)와 방추상회(fusiform gyrus; FG) 간 연결성에 의해 촉진된
다고 밝혔다. Ethofer 등(2006)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행복과 공포 정서
의 시청각 교차 양상 지각을 사건 관련 fMRI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정
서의 판단에서 시청각 정서의 일치 효과를 매개하는 영역은 좌반구 기저
외측 편도체(basolateral amygdala; BLA)와 우반구 FG라 밝혔다. 한편,
사건 관련 fMRI의 통해 행복과 공포뿐만 아니라 분노, 슬픔, 혐오 정서
의 시청각 교차 양상 지각도 함께 본 Kreifelts 등, (2007)의 연구에서는
좌반구 양측 후상측두회(bilateral posterior superior temporal gyrus;
pSTG)와 우반구 시상(thalamus)을 시청각 정서가 통합되는 영역이라 보
았다.
Pourtois 등 (2005)의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연구에서도 정서가 시각이나 청각으로 단독 제시될
때보다, 함께 제시될 때 측두 영역, 구체적으로 좌반구 중측두회(left
middle temporal gyrus)가 더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시청각
모두 공포 정서로 제시될 시에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우반구 편도
체가 활성화되었다. 더불어, 시청각의 정서가 일치할 경우, 정서가 긍정
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두 감각 정보를 통합하는 신경회로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시청각 자극이 긍정적이면 좌반구 전두가 활성화되
었고, 부정적이면 우반구 전두가 활성화되었다.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Chen 등 (2010)의 MEG 실험에서도 정서
가 시각 혹은 청각의 단일 양상으로만 제시되는 경우에 비교해, 시청각
정서가 일치하게 교차 양상으로 제시되는 경우, 전두 영역에서 알파파가
더 활성화되었다. 이는 정서가 단일 감각 양상으로 제시될 때에 비교해,
교차 감각 양상으로 제시되었을 때 고차원 기능이 관여함을 보여준다.
Klasen 등(2011)의 fMRI 실험에서는 시청각 정서가 교차 양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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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시되었을 경우, 두 감각 양상의 정서가 일치하는지와 상관없이, 단
일 양상으로 제시되었을 때 비하여, 시상과 STG의 활성화가 두드러짐을
보였다. 이에 덧붙여, 시청각 정서가 일치하는 조건에서는 편도체, 배측
후대상피질(vPCC; ventral posterior cingulate cortex), 측후두피질
(temporo-occipital cortex) 등이 활성화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모든
기본 정서 범주(행복, 분노, 슬픔, 혐오, 놀람, 공포)에서 시청각 정서가
일치하는 조건이 불일치 조건보다, vPCC의 활성 정도가 유의하게 높음
을 보여, 정서 정보의 시청각 통합에 vPCC가 주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밝혔다. 또한, 불일치 조건보다 일치 조건에서 전두두정 신경망
(fronto-parietal network)이 덜 활성화됨을 보였는데, 이는 정서가 일치
할 시 작업 기억의 처리 부하가 줄었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정서 정
보의 시청각 통합은 vPCC와 편도체 수준에서 통합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Jeong 등(2011)도 fMRI 실험을 통해 정서를 시청각 교차 양상으
로 제시하는 것이 STG와 FG의 활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각 영역의 활성화는 시청각 정보의 정서적 일치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시청각 정보의 정서적 일치는 STG의 활동을 더욱 증진했는
데, 특히 시청각의 정서가 긍정적일 경우, 부정적일 경우보다 STG가 더
욱 활성화되었다. 이는 시청각 정보가 정서적으로 일치할 경우 청각의
영향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시청각 정보의 정서적 불일치는
STG의 활성을 감소시키고 FG의 활성을 증진했는데, 이는 불일치 조건
에서 청각보다 시각이 정서 지각에 더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암시한다. 이
러한 결과는 불일치 조건 시, 시각에 기반을 두어 정서 범주화를 하는
경향을 보인 이전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Collignon 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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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정서의 시청각 교차 양상 지각
관련 연구들은 시청각 정서의 동시 제시 조건만 고려한 Dolan 등(2001)
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시각 정서 자극이 단독으로 제시되는
조건에서의 정서 범주화, 청각 정서 자극이 단독으로 제시되는 조건에서
의 정서 범주화, 그리고 시청각 정서 자극이 동시에 제시되는 조건에서
의 정서 범주화의 수행 차이를 조건별로 비교하였다. 시청각 자극이 모
두 제시되는 조건은 두 감각 양상이 유발하는 정서가 서로 일치하는 조
건과 일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뉘어서 비교되었다(Chen 등, 2010;
Collignon 등, 2008; de Gelder & Vroomen, 2000; Ethofer 등, 2006;
Föcker, 2011; Klasen 등, 2011; Kreifelts 등, 2007; Pourtois 등, 2005;
Tanaka 등, 2010).
이처럼 선행 연구들의 기본적인 실험 패러다임은 유사했으나 각
연구에 사용된 정서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었다. 행복 정서와 공포 정서
를 비교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Chen 등, 2010; de Gelder &
Vroomen, 2000; Dolan 등, 2001; Ethofer 등, 2006; Pourtois 등, 2005;
Vroomen 등, 2001), 혐오 정서와 공포 정서만 보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Collignon 등, 2008). 이는 공포 정서가 기본 정서 중 진화적으로 중요하
고 가장 현저한 생리적 각성을 유발하는 정서의 좋은 예이기 때문에 연
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행복 정서와 슬픔 정서(de
Gelder & Vroomen, 2000; Jeong 등 2011), 행복 정서와 분노 정서
(Klasen 등, 2011), 행복 정서와 슬픔 정서, 분노 정서를 모두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Föcker, 2011; Tanaka 등, 2010), 행복 정서, 공
포 정서, 분노 정서, 슬픔 정서, 혐오 정서를 모두를 비교하는 연구도 이
루어졌다(Kreifelts 등, 2007).
소개된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으로 정서가 시각이나 청각으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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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제시된 조건보다, 시청각 교차 양상으로 제시된 조건, 특히 이 조건
내에서도 시청각 정서가 일치하는 조건에서 정서 범주화의 수행이 가장
좋았다. 구체적으로, 정서 범주화 시 정확성 및 반응 속도가 더욱 촉진되
었다. 이를 통해 청각 정서와 시각 정서를 읽어내는 것이 상호 간 영향
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제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지시하거나 이중 과제를 부여하여 인지적 부하를 가
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청각 교차 양상 지각이 과제에 요
구되는 주의 초점이나 인지적 부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자동적 기제임
을 보여준다. 더불어, 인지신경과학적 연구들에서는 시상과 STG를 포함
한 측두 영역이 정서의 시청각 교차 양상 지각에 공통으로 관여함을 보
여주었으며, 편도체, FG, vPCC가 시청각 정서의 일치를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청각 정서 교차 양상 지각이 초기 감각 피질이
아닌 상위 연합 피질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며, 이가 각 감각 양상의
정서 인식토대가 되는 독립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 감각 양상의 정
서를 통합하는 신경 구조에서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이처럼 정서의 시청각 일치 효과에 대한 행동적, 인지신경과학적
연구들이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음에도 지금까지 고려되지 못한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개선하고자 한다.
우선, 개인 간 기분(mood)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시 말해, 개인이 실험 전까지 어떠한 기분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
지를 변인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개인의 기분이 중립적이라고 상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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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했으며, 실험 전에 이를 통제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다. 기분이
란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에 대한 자각 없이 상대적으로 장기간 지속하는
감정으로 특정 대상에 의해 유발되는 강하고 단기적인 감정인 정서와는 다른
개념이다. 우리에게 환경과 외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정서와 달
리 기분은 개인의 내적 상태에 대하여 알려 준다(Larsen, 2000). 실험적으로
유도된 기분이 주의를 편향시켜 지각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
과들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Dreisbach & Goschke, 2004; Fredrickson
& Branigan, 2005; Gasper & Clore, 2002; Rowe 등, 2007; Schwarz &
Clore, 1983).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기분은 억제 통제 처리를 약화하여
주의를 넓힐 가능성이 있다(Rowe 등, 2007). 세부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돕고(Fredrickson & Branigan, 2005; Gasper &
Clore, 2002), 주의를 넓혀서 시청각 정보를 처리할 때 수행해야 할 목표
과제와 무관한, 방해될 수 있는 정보에 더 쉽게 영향을 받도록 촉진할
수 있다(Dreisbach & Goschke, 2004). 즉, 긍정적인 기분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억제 기능이 약화하여 있어, 선택적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서의 시청각 통합 시 한 감각
양상에 의해 다른 감각 양상이 받게 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 실제
로 긍정 기분 상태만이 부정 및 중립 상태와 달리, 기분과 일치하는 정
보에 대한 선택적 주의를 유의미하게 강화했다(Tamir & Robinson,
2007). 또한, 개인의 기본(default) 기분 상태와 행복 혹은 분노 얼굴 표
정 처리 간 관계를 연구한 근래 실험에서, 개인의 긍정 기분 상태의 정
도가 얼굴 표정 지각의 반응 편향에 영향을 주었다(Harris 등, 2016). 개
인의 부정 기분 상태는 기분 일치 편향을 일으키지 않고 전반적인 얼굴
표정 처리의 수행을 저하할 뿐이었다. Chepenik(2007)의 얼굴 정서 재인
실험에서는 슬픈 기분인 참가자와 중립 기분인 참가자 모두 제시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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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보고 얼굴이 나타내는 정서를 말해야 했다. 그 결과 슬픈 기분이
얼굴 정서 재인을 전반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픈 기분과
불일치한 정서를 표현한 얼굴뿐만 아니라 일치한 정서를 표현한 얼굴에
대해서도 재인 정확도가 중립적이 기분인 집단에 비교해 떨어졌다. 종합
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서의 시청각 통합 및 정서 일치 효과에 개인의
기본 기분 상태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의 기분이 정서의 시청각 통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살
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수많은 선행 연구들이 청각 정서 자극으로 언어를 발
성하는 목소리만 사용하여, 목소리가 아닌 청각 정서 자극이 시청각 통
합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다. 앞서 소개된 대다수의 연구에서 유사
비단어(pseudoword), 단어, 문장 등이 녹음된 목소리를 청각 정서 자극
으로 사용했으며(de Gelder & Vroomen, 2000; Chen 등, 2010; Dolan 등,
2001; Ethofer 등, 2006; Föcker, 2011; Klasen 등, 2011; Kreifelts 등,
2007; Tanaka 등,2010; Pourtois 등, 2005; Vroomen 등, 2001), Collignon
등(2008)이 표준화된 청각 정서 자극 모음집인 몬트리올 정서적 목소리
(Montreal Affective Voices)를 사용하였으나, 이 또한, 모음 ‘아(/ɑ/)’가
녹음된 목소리였다. 시청각 통합 연구에서 목소리와 무관한 음악 자극을
청각 정서 자극으로 사용한 연구가 있으나(Jeong 등, 2011), 이는 표준화
되지 않은 30초 분량의 서양 고전 음악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타당화된 바 있는
(Choi 등, 2015), Bradley와 Lang(2007)의 국제 정서 디지털 소리 제2판
(International Affective Digitized Sounds 2nd Edition)을 청각 정서 자
극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자극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언
어, 성별, 문화적 영향을 배제하여 청각 자극의 정서가(valence)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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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전 연구들에서 주로 청각 정서 자극과 시각 정서
자극을 동시에 제시하여 두 자극 간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했
다. 즉, 기존 연구들은 사람들이 한 감각 양식으로 제시된 정서를 다른
감각 양식으로 제시된 정서와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지
만, 한 감각 양상의 정서가 다른 감각 양상의 정서 지각에 영향을 미치
며 감각 양상의 정서 간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증거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각 자극을 정서적 점화(prime)로 사용하여
시각 자극에 선행해 제시할 것이다. 이로써 시각적 정서와 청각적 정서
가 비동시적으로 제시되어도 기존 연구 결과들과 동일한 정서 일치 효과
가 자동으로 나타나는지, 청각 자극의 정서가 시각 자극의 정서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다. 정서 점화 실험에서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시각 점화 자극은 200ms 내외로 짧게 지시되는 것에 반해, 청각
점화 자극은 600ms나 1000ms 정도로 더 길게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Pell, 2005a, 2005b; Scherer & Larsen, 2011). 이러한 이유는 청각 정서
자극이 정서적 사진이나 단어와 같은 시각 자극보다 정서 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맥락을 형성하는 데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Pell, 2005b).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IADS-2를 청각 정서 자극으로 사
용하되 1000ms 간 점화하여 제시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분 차이가 청각 정서가 시
각 정서에 암묵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청각 정서의 점화가 얼
굴 정서 판단에 주는 영향이, 개인이 현재 느끼는 긍정 기분 상태의 차
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조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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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들을 고려해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첫째, 얼굴
표정 정서의 판단은 청각 정서 점화와 얼굴 표정 표적의 정서가 일치한
조건에서, 불일치한 조건보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즉, 긍정적인 소리의 점화는 부정적인 얼굴 표정 판별보다 긍정적인 얼
굴 표정 판별 수행을 촉진할 것이며, 부정적 소리의 점화는 긍정적인 얼
굴 표정 판별보다 부정적인 얼굴 표정 판별 수행을 높일 것이다.
둘째, 기분의 긍정적일수록 청각 정서 점화가 얼굴 표정 정서 판
단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으로 시청각 정서 일치 효과가 커질 것이다. 또
한, 기분이 부정적일수록 전반적인 얼굴 표정 정서 지각 수행을 낮추리
라 예상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일부 연구들에서는 동적(dynamic) 얼굴 표정을 사
용했으나(Collignon 등, 2008; Föcker, 2011; Kreifelts 등, 2007; Tanaka
등, 2010),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Ekman & Friesen(1976)의 얼
굴 자극 모음집에서 추출한 정적(static) 얼굴 표정을 사용하거나(de
Gelder & Vroomen, 2000; Dolan 등, 2001; Ethofer 등,2006; Pourtois 등,
2005; Vroomen 등, 2001), NimStim 얼굴 자극 모음집(Tottenham 등,
2009)에서 추출한 정적 얼굴 표정을 사용하였다(Chen 등, 2010).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도 정적 얼굴 표정을 사용하되, 문화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한국인의 얼굴로 이루어진 고려대학교 얼굴 표정 모음집(Lee,
Lee, Lee, Choi, & Kim, 2006)을 한국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것
이다. 이는 얼굴 표정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Elfenbein과 Ambady
(2002)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 비교해
동일 문화권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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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면 표정들 중 Tanaka 등,(2010)의 시청각 정서 통합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정서로 대표되는 행복 표정과 부정적 정서로 대표 되
는 분노 표정을 추출할 것이다. 두 정서는 여타 정서들보다 분명하게 쾌
/불쾌 정서로 분류될 수 있으며, 기본 정서 중 가장 재인 정확도가 높다
(Ekman, 1994a). 더불어 청각 정서 자극인 IADS-2에서는 Bradley와
Lang(2007)이 제공한 정서가 차원에 기반을 두어 긍정, 부정 및 중립 자
극을 추출할 것이다.
실험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
째 실험에서는 얼굴 표정 정서를 판단할 때 반응 시간의 편향을 청각 점
화의 정서가에 따라 정량화하였으며, 현재의 기분 상태가 이러한 편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얼굴 표정 정서를 판단할 때
발생하는 지각 편향을 청각 점화의 정서가에 따라 정량화하고, 또한, 현





양이 청력에 문제가 없으며 양안 교정시력이 1.0 이상인 47명의
학부생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남학생 27명, 여학생 20명이 서울대학교 심
리학과 연구 참여 시스템으로 모집되었으며 참가자에게는 심리학 개론
수업 이수에 필요한 크레딧이 제공되었다. 본 실험은 서울대학교 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실험 전 모든 참가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또한, 실험 종료 후 모든 참가자에게 실험의
목적을 설명한 디브리핑문이 제공되었다. 모든 과정은 서울대학교 사회
과학대학 심리학과 내 실험실에서 이루어졌다.
도구
청각 정서 자극: 청각 정서 점화 자극으로는 International
Affective Digitized Sounds 2nd Edition (Bradley & Lang, 2007)에서 추
출된 자극이 사용되었다. IADS-2에서 긍정 (예: 로큰롤 음악, 펑크 음
악), 부정 (예: 구토, 자동차 사고 소리), 중립 청각 정서 자극 (예: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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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소리, 타자하는 소리)을 각각 4개씩 선정하였다. 긍정 및 부정 자극의
경우 정서가 차원에서 양극단점에 있는 자극들이 선정되었으며, 중립 자
극의 경우 정서가 차원에서 중앙점에 있는 자극들이 선정되었다. 제시되
는 소리 간 음량 차이가 교란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모든
자극은 E-prime(Psychology Software Tools, Inc.) 소프트웨어를 통해
70dB 크기로 전달되었다.
시각 정서 자극: 시각 정서 표적 자극으로는 고려대학교에서 제
작된 얼굴 표정 자극인 고려대학교 얼굴 표정 모음집(Lee, Lee, Lee,
Choi, & Kim, 2006)에서 추출된 정면 얼굴 자극들이 사용되었다. 같은
인물의 얼굴 표정이 반복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총 48명의 행복 정면 얼
굴과 분노 정면 얼굴이 사용되었다. 48명 중 50%는 남성으로, 50%는 여
성으로 구성하여 성비를 맞추었다. 총 96장이 315px×350px의 크기로
E-prime(Psychology Software Tools, Inc.)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시되었
다.
기분 상태 척도: 이현희, 김은정, & 이민규(2003)가 한국판으로
재 번안한 Watson과 Tellegen (1988)의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가 실험 전, 참가자의
현재 기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원척도는 긍정 정서를 나타내
는 형용사들 10개, 부정 정서를 나타내는 형용사들 10개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 각 형용사와 자신의 기분 상태가 일치하는 정도에 대하
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평정하게 되어 있
다. 재 번안한 척도에서는 기존에 긍정 정서 형용사에 속했던 ‘기민한
(alert)’이 타당화 과정에서 부정 정서 요인으로 분류되어, 긍정 정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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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한국판 척도는 긍정 정서를 나타내는 형용
사들 9개, 부정 정서를 나타내는 형용사들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산출은 일반적으로 정서별 문항 점수들의 총합을 구하거나 평균을 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혹은 긍정 정서 점수에서 부정 정서 점수를 빼는 방법
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사용하여 긍정 정서를 더 많이, 부정
정서를 더 적게 느낄수록 기분이 좋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절차
본 실험의 실제 목적을 설명할 경우 참가자가 가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결과가 편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가자는 본
실험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경 소리를 무시하고 표정 재인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라고 고지 받았다. 그다음 해상도 1920×1080×59Hz이
며 회색 바탕인 컴퓨터 모니터로부터 60cm 떨어진 위치에 시선을 고정
한 후 SONY MDR-XD150 헤드셋을 착용하였다.
그 후 화면에 제시되는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PANAS)
척도를 통해 자신의 현재 기분 상태를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총 19개
의 긍정 및 부정 정서 단어가 무선적인 순서로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는
각 정서 단어와 자신의 현재 기분 상태가 일치하는 정도에 대해 5점 리
커트 평정(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을 하였다. 뒤이어
청각 정서 점화 자극으로 사용될 12개의 자극의 정서가 및 각성 수준에
대하여 9점 리커트 평정(1점: 매우 불쾌함/매우 낮은 각성 수준, 9점: 매
우 유쾌함/매우 높은 각성 수준)을 하였다. 각 자극은 임의적인 순서로
6000ms 간 제시되었으며 한 자극 당 평정 제한 시간은 15s였다. 참가자
는 이후 교차 양상 점화 과제(cross-modal priming task)에서 100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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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제시되는 자극 전체의 음원을 이 평정을 통해 완전히 청취할 수 있었
다. 이처럼 점화 과제 전, 평정을 하는 것은 청각 정서 점화가 정서 단어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Scherer와 Larsen (2011)의 연구에서도 사
용하였던 방법이다.
평정을 모두 마친 뒤 행복과 분노, 두 정서 범주 중 얼굴 표정
표적이 나타내는 한 정서 범주를 선택하는 2AFC(2 Alternative Forced
Choice)과제를 수행하였다. 참가자는 소리를 최대한 무시하고 각 얼굴
표정 표적을 알맞은 정서 범주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하도록 지
시받았다. 십자 모양의 응시점(+)이 500ms 동안 제시된 후 청각 점화 자
극이 1000ms 간 제시되었다. 이로부터 150ms 후에 얼굴 표정 표적이
200ms 동안 나타났으며, 참가자는 왼쪽 검지와 오른쪽 검지에 각각 할
당된 두 버튼 중, 표적이 나타내는 정서(행복/분노)와 일치하는 버튼을
제한 시간인 1000ms 내에 눌러야 했다. 반응 시간의 차이가 좌우 검지
간 반응 차이에서 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각 정서 범주를 나타내
는 버튼의 배치가 참가자 별로 역균형화(counter balance)되었다. 반응
후 300ms 동안 이전 시행의 얼굴 표정 표적이 다음 시행의 청각 점화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폐 자극이 제시되었다. 점화-표적 쌍은
각 정서 범주별 얼굴 표정 자극 48장에(2: 행복/분노 × 48) 정서별 4가
지 청각 정서 점화 자극이 한 자극 당 4 번씩(3: 긍정/부정/중립 × 4 ×
4) 임의로 일대일 대응으로 짝지어져 192쌍이 만들어졌다. 이 쌍들은 무
선적인 순서로 제시되었으며, 연습 시행이 총 9회, 본 시행이 총 192회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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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과제의 절차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실
험 결과 자료에서 반응 시간이 250ms 이하이거나 개인별 3 표준 편차
이상인 시행은 제거하였다. 먼저, 얼굴 표정의 변별 속도에 청각 점화의
정서가 및 기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반응 시간은 반복 측정된 것이므로
참여자 개개인의 특성인 임의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속형 자료인
반응 시간을 종속 변인으로 하고 이산형 자료인 얼굴 표정 및 청각 점화
의 정서가 그리고 연속형 자료인 기분을 독립 변인으로 하는 일반화 선
형 혼합 모형 분석(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GLMM)을 수행하
였다. 또한 연구의 주요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얼굴 표정의 변별 정
확도에 청각 점화의 정서가 및 기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속형 자료인 반응 정확도를 종속 변인으로, 이산형 자료인 얼굴 표정
및 청각 점화의 정서가 그리고 연속형 자료인 기분을 독립 변인으로 하
는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모든 실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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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인 R 3.4.3의 nlme 패키지(Pinheiro, Bates, DebRoy, Sarkar, 그
리고 R Core Team, 2017)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일반화 선형 혼합 모
형 분석의 결과로는 고정효과의 계수와 t값, 유의확률, 그리고 유의할 경
우 효과크기를 보고하였다.
결과
47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45명의 자
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실험 결과 분석에 앞서 IADS-2의 정서가 차원
에 기반을 두고 긍정/중립/부정 범주별로 추출된 청각 점화 자극들이 참
가자들의 정서가 평정을 통해서도 기존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되는지 조
작 점검을 하였다.























그 결과, 범주별로 추출된 청각 점화 자극들은 참가자들의 평정
을 통해서도 기존 정서 범주와 같게 나누어졌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1
에 제시하였다. 얼굴 표정(행복/분노) 및 청각 정서 점화(긍정/중립/부정)
조건별 반응 시간과 반응 정확도의 기술 통계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 분석 결과, 얼굴 표정과 긍정-부정 청각
점화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행복 얼굴 표정은 긍정적인 청각
점화를 들려주었을 때 더 빠르게 변별된 반면, 분노 얼굴 표정은 부정적
인 청각 점화를 들려주었을 경우 더 빠르게 변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       )(그림 2). 긍정적인 청각
점화와 중립적인 청각 점화 간에는 이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   ). 또한, 기분과 긍정-부정 청각 점화의
상호작용이 나타났는데, 부정 청각 점화가 제시되었을 때 기분이 긍정적
인 사람들은 반응 속도가 느려졌고 기분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반응 속도
가 빨라졌음을 확인했다(        ). 이러
한 경향성이 앞서 확인한 얼굴 표정-청각 정서 점화의 상호작용 효과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분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기분이
긍정적인 사람들에 비교해) 분노 얼굴 표정에 대해서는 청각 정서 점화
표 2. 조건별 반응 정확도 및 반응 시간















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행복 얼굴 표정에 대해서는 청각 정서 점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즉, 기분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 혹은 부정 청각 정서 점화 시 모두 각 청각 정서와 일치하는 얼굴
표정에 관하여 반응 속도가 빨라졌고, 특히 긍정 청각 정서를 점화하였
을 때 그 속도가 빨라졌지만, 기분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청각
정서 점화 시 특히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그림 3). 긍정적인 청각 점화와
중립적인 청각 점화 간에는 기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      ).
그림 2. 반응 시간에서 나타난 얼굴 표정과 청각 정서 점화의 상호작
용. 오차 막대는 참가자 내 설계에 따라 보정한 1 표준 오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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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분의 영향을 시각화하기 위해 PANAS 차이 점수를 중앙값
을 기준으로 상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그림. 집단 간 비교
가 편리하도록 기분이 긍정적인 집단의 y축은 340ms, 기분이 부정적
인 집단의 y축은 390ms부터 시작한다. 오차막대는 참가자 내 설계에
따라 보정한 1표준오차이다.
추가로, 그림 3에서 두 그래프의 y축을 비교해보면, 기분이 부정
적인 사람들의 반응 속도가 긍정적인 사람에 비교해 30-50ms 가량 더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   ).
다음으로, 실험 1의 주요 목적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반응 정확
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고, 얼굴 표정, 청각 점화의 정서가, 기분을 독립
변인으로 하는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GLMM) 분석을 수행한 결과, 얼
굴 표정과 긍정-부정 청각 점화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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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표정은 긍정적인 청각 점화를 들려줄 때 더 정확히 변별됐지만 분
노 얼굴 표정은 부정적인 청각 점화를 들려줄 때 더 정확히 변별된 편이
었다(    )(그림 4). 이러한 경향성은 유의
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확인한 반응 시간 결과와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
났다.
정리하면, 실험 1을 통해 시청각 정서의 일치 효과를 반응 시간과 반
응 정확도의 두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분이 청
각 정서 점화의 영향력을 조절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반응 정확도에서 나타난 얼굴 표정과 청각 정서 점화의




실생활에서 얼굴 표정의 정서는 실험 1에서 제시된 정서처럼 또
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정서라도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난
다. 이 때문에 일상 속에서 정서 인식은 더 모호하다. 이에 따라 행복-
분노 차원을 9수준으로 나눈 얼굴 표정을 실험 1과 같은 패러다임의 표
적으로 사용하였다. 주어진 얼굴의 정서가 행복에 가까운지 분노에 가까
운지 구별하도록 요구하여 참가자의 정서 판단이 행복 표정으로 편향되
었는지 또는 분노 표정으로 편향되었는지 심리측정함수를 이용해 확인하
였다. 또한, 참가자가 전통적인 반응 시간 과제라고 볼 수 있는 실험 1처




실험 1과 동일하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 참여 시스템으로
양이 청력에 문제가 없으며 양안 교정시력이 1.0 이상인 60명의 학부생
이 모집되었다. 남학생은 37명, 여학생은 23명이었다. 참가자는 실험실에
서 실험에 대한 정보 및 실험 참여에 관한 동의서를 구두 및 서면으로
받았으며, 실험을 마친 후 디브리핑문을 전달받았다. 또한, 디브리핑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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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참가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다시 한번 실험 데이터 사
용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본 실험 또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
리학과 내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도구
청각 정서 자극: 실험 1에서 제시된 같은 긍정, 부정, 중립
IADS-2 청각 정서 자극들을 사용하였다. 각 정서 범주별로 4가지 자극
이 사용되었으며,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소리 간 음량 차이가 교란 변수
가 될 우려가 있어 모든 자극은 70dB 크기로 E-prime(Psychology
Software Tools, Inc.)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달되었다.
시각 정서 자극: 고려대학교 얼굴 표정 자극(Lee, Lee, Lee,
Choi, & Kim, 2006)에서 48명의 행복/분노/중립 정면 얼굴 표정을 각 범
주별로 성비를 동등하게 맞추어 추출하였다. 그다음 행복과 분노, 각 정
서 범주의 자극들을 중립 정서 자극과 몰핑(morphing)하였다. 몰핑은 사
진 합성 소프트웨어인 Abroshoft사의 FantaMorph 5를 통하여 이루어졌
으며, 각 정서 범주의 자극들은 중립 정서 자극과 8:2, 4:6. 2:8, 1:9의 비
율로 혼합되었다. 다시 말해, 48명의 얼굴이 중립 정서를 포함하여 행복
정서부터 분노 정서까지 총 9 수준의 얼굴 표정 자극들로 생성되었다.
자극의 수는 총 432(행복: 4 수준 × 48/ 분노: 4 수준 × 48/ 중립 48)장
이었으며, 모두 E-prime(Psychology Software Tools, Inc.) 소프트웨어
를 통하여 반복 없이 한 번씩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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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상태 척도: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실험 전, 참가자의 현재
기분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현희, 김은정, & 이민규(2003)의 한국판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PANAS)가 사용되었다.
절차
실험 1처럼 실험 전에 참가자는 본 연구가 사람들이 얼마나 배
경 소리를 무시하고 얼굴 표정을 잘 재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고지를 받았다.
그 후 참가자는 해상도 1920×1080×59Hz에 회색 바탕인 컴퓨터
화면에서 60cm 떨어진 거리에 착석한 후 SONY MDR-XD150 보급형
헤드셋을 착용하였다. 그 후 실험 1과 같은 방식으로 무작위로 제시되는
19 문항의 긍정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PANAS)를 통해 자신의 현재
기분 상태를 보고하였다.
그다음 참가자는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실험에서 청각 정
서 점화 자극으로 제시될 각 청각 자극의 정서가/각성 수준에 대한 9점
리커트 평정(1점: 매우 불쾌함/매우 낮은 각성 수준, 9점: 매우 유쾌함/매
우 높은 각성 수준)을 하였다. 각 자극은 임의적 순서로 70dB 음량으로
6000ms 동안 제시되었으며, 참가자는 15s 이내에 평정하였다.
평정을 마친 후 참가자는 소리를 무시하고 행복부터 분노까지
임의로 9 수준으로 변화하는 각 표적의 정서가 행복에 가까운지 분노에
가까운지 최대한 정확하게 구별하도록 지시받았다. 참가자는 시작 전, 응
답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지 받았다. 화면에 십자 모양
의 응시점이 500ms 동안 제시된 후 청각 정서 점화 자극이 1000ms 간
70dB 크기로 제시되었다. 이후에 315px×350px 크기의 얼굴 표정 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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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보다 5배 긴 시간인 1000ms 동안 나타났으며 참가자는 왼쪽 검지
와 오른쪽 검지에 각각 할당된 두 버튼 중 표적이 나타내는 정서(행복/
분노)와 일치하는 버튼을 실험 1보다 긴 시간인 1500ms 이내에 눌렀다.
버튼의 좌우 위치는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역균형화되었으며, 반응 후
300ms 동안 차폐 자극이 제시되어 이전 시행의 얼굴 표정 표적이 다음
시행의 청각 점화 자극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점화-표적 조합은 각 정서 범주의 수준별 얼굴 표정 자극 48장
에(2: 행복/분노 × 4: 4 수준 × 48 + 48: 중립) 무선적으로 정서별 4가지
청각 정서 점화 자극이 한 자극 당 36 번씩(3: 긍정/부정/중립 × 4 ×
36) 일대일 대응으로 짝지어져 432쌍이 만들어졌다. 이 쌍들은 무작위
순서로 432회 제시되었으며, 본 시행 전 연습 시행이 총 9회 이루어졌다.
그림 5. 본 과제의 절차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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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실
험 결과 자료에서 반응 시간이 250ms 이하이거나 개인별 3 표준 편차
이상인 시행은 제거하였다. 우선 참가자, 몰핑 비율, 청각 점화 조건 별
로 제시된 얼굴 표정을 행복 표정이라고 판단한 비율을 계산했다. 가령
긍정 청각 점화 상태에서 행복 비율이 60%인 얼굴이 제시된 경우는 총
16번 시행이었는데, 그 중 9시행에서 참가자가 제시된 얼굴을 ‘행복 표
정’이라고 판단하였다면 이 조건에서 이 참가자의 행복 표정 응답 비율
은 9/16=75%로 계산되었다. 이렇게 계산된 행복 표정 응답 비율을 바탕
으로 참여자 및 청각 점화 조건 별 얼굴 표정의 주관적 동등점(Point of
Subjective Estimation; PSE)을 추정했다. 주관적 동등점이란 제시된 얼
굴 표정이 행복 표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가 되는 지점을 말한다.
즉 제시된 얼굴 표정이 행복 표정으로 지각될 가능성과 분노 표정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동등한 지점이다. 각 참가자의 청각 정서 점화 조건별
주관적 동등점을 구하기 위해, 가로축을 얼굴 몰핑 비율(-80%부터 80%
까지), 세로축을 행복 표정 응답 비율로 하는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누적 정규 분포 함수의 평균과 표준편찻값들을 최소 제곱 적합 기법을
통해 추정했다. 이 누적 정규 분포 함수의 y축인 행복 응답 비율이 50%
가 되는 지점에 대응하는 x축 얼굴 표정 몰핑 비율이, 참가자가 얼굴 표
정을 행복하다고 지각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추정했다.
다음으로, 이렇게 추정된 주관적 동등점의 위치가 청각 점화의
정서가 및 기분에 따라 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종속 변수인 주관적
동등점, 독립 변수인 청각 점화의 정서가 및 기분에 대해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동등점과 기분은 연속형 자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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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점화의 정서가는 이산형 자료에 해당한다. 또한 연구의 주요 목적에
는 해당하지 않으나, 얼굴 표정의 변별 정확도에 청각 점화의 정서가 및
기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속형 자료인 반응 정확도를 종
속 변인으로, 이산형 자료인 청각 점화의 정서가 그리고 연속형 자료인
기분을 독립 변인으로 하는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 분석을 추가로 수행
하였다.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 분석은 오픈소스인 R 3.4.3의 nlme 패키
지(Pinheiro 등, 2017)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 분
석의 결과로는 고정효과의 계수와 t값, 유의확률, 그리고 유의할 경우 효
과크기를 보고하였다.
결과
분석 결과에 앞서 참가자들이 평정한 각 청각 점화 자극의 정서가
및 각성도에 관한 기술 통계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실험 1과 마찬가지
로 정서가 평정 점수는 IADS-2의 정서가 기준에 부합하였으며, 긍정 청
각 자극과 부정 청각 자극 간 각성도 점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총 60
명의 자료 중 지시를 반대로 이해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여 누적 정규
분포 함수가 제대로 추정되지 않은 참가자 6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
했다.






긍정 Baseball 6.85(0.7) 6.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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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된 주관적 동등점을 종속 변인으로 하고 청각 점화
의 정서가와 기분을 독립 변인으로 하는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분석을
수행한 결과, 청각 정서 점화의 주 효과가 나타났다. 즉 긍정적인 청각
점화를 들려주었을 때는 주관적 동등점이 낮아졌고(자극의 행복비율이
18%만 되어도 행복하다고 지각) 부정적인 청각 점화를 들려주었을 때는
높아졌다(행복비율이 23% 이상 돼야 비로소 행복하다고 지각)
(        ). 한편 긍정적인 청각 점화와
중립적인 청각 점화 간에는 이러한 주관적 동등점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
았다(      ). 또한, 기분의 주 효과 역시 유의한
수준에 근접했다. 즉 기분이 긍정적인 참가자일수록 주관적 동등점이 낮
아서 더 많은 얼굴 표정을 행복하다고 지각했다
















그림 6. 얼굴 표정 표정의 주관적 동등점에 대해 나타난 청각
정서 점화와 기분의 주 효과. 기분의 영향을 시각화하기 위해
참가자들의 PANAS 점수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나타냈다. 오차 막대는 참가자 내 설계에 따라 보정한
1 표준오차이다.
청각 정서 점화와 기분의 영향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
해 각 참가자가 보고한 행복 반응 비율을 바탕으로 추정한 주관적 동등
점은 그림 7과 같다. 기분의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 참가자들의 PANAS
점수 중앙값을 기준으로 상하위 집단을 구성하였다. 기분이 긍정적인 참
가자들은 얼굴 표정 자극에서 행복의 비율이, 긍정적인 청각 점화를 들
려주었을 때 18%, 중립적인 청각 점화를 들려주었을 때 22%, 부정적인
청각 점화를 들려주었을 때 22%만 되어도 행복한 얼굴 표정이라고 판단
했다. 반면 기분이 부정적인 참가자들은 각각 20%, 22%, 25%가 되어야
비로소 행복한 얼굴 표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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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분의 영향을 시각화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의 PANAS 점수 중
앙값을 기준으로 상하위 집단을 구성하였다. 상단 표는 기분이 긍정적
인 집단의 추정된 주관적 동등점(PSE)이며, 하단 표는 기분이 부정적인
집단의 추정된 주관적 동등점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주요 가설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반응 시간을
종속 변인으로 하고 얼굴 표정(행복/중립/분노), 청각 점화의 정서가(긍
정/중립/부정), 기분을 독립 변인으로 하는 일반화 선형 혼합 모형 분석
을 수행했다. 얼굴 표정의 경우 행복 80%, 행복 40%, 행복 20%, 행복
10% 조건을 행복 얼굴 표정 집단으로, 분노 80%, 분노 40%, 분노 20%,
분노 10% 조건을 분노 얼굴 표정 집단으로, 중립 조건을 중립 얼굴 표
정 집단으로 묶어서 분석했다. 그 결과, 얼굴 표정의 주 효과가 나타났
다. 즉 참가자들은 중립 표정에 대해서 행복 표정보다 더 느리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     ). 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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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얼굴 표정이 변별하기 가장 애매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예상 가능한
결과이다. 한편, 중립 얼굴 표정과 분노 얼굴 표정에 대한 반응 시간을
비교했을 때는 이러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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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논 의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청각 정서 점화가 얼굴 표정 정서 지각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실험적으로 유도되지 않은 개인의 기본 정서 상태가 청
각과 시각의 정서의 교차 양상 상호 작용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일련의 두 실험을 진행하였
다. 첫 번째 실험은 참가자의 반응 속도에 초점을 맞추었고, 두 번째 실
험은 참가자의 응답 반응 편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두 실험 모두 긍정/
부정/중립 청각 정서 점화에 연이어 제시되는 표정을 행복 혹은 분노 정
서 범주로 분류하는 2AFC 과제였으며, 첫 번째 실험에서는 행복과 분노
2 수준으로 얼굴 표정이 제시되었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행복에서부터
분노까지 9 수준으로 변화하는 얼굴 표정이 제시되었다.
실험 1에서는 시청각 교차 양상 연구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되어 온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시청각 정서의 일치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 효과가 개인의 기분에 따라 상이해지는지 살펴보았다. 다만, 시청각
정서 자극을 동시에 제시한 기존 패러다임과 달리, 청각 점화를 얼굴 표
정에 선행해 제시하여 청각 정서의 암묵적 지각이 얼굴 표정 지각과 구
체적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시청
각 정서의 일치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지지
하는 바이다. 즉, 얼굴 표정 표적의 처리는 전반적으로 청각 점화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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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정서로 편향되었다. 구체적으로, 행복 얼굴 표정과 분노 얼굴 표
정 모두, 청각 점화의 정서와 일치했을 때, 불일치했을 때에 비교해 반응
오류가 더 감소하였으며, 반응 속도는 더 빨라졌다. 특히 부정적인 청각
점화가 되었을 때, 분노 얼굴 표정 판단의 속도와 오류가 감소하였으며,
행복 얼굴 표정 판단의 속도와 오류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는 시청각
정서의 일치 효과가 속도-정확도 절충(speed-accuracy trade off)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또한, 부정적인 청각 점화가 일치
효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참가자
에게 있어, 부정 정서 청각 점화의 무선적 제시는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
하며, 불쾌함을 유발한다. 이러한 상황은 인간에게 공포 정서를 불러일으
키는 경향이 있다(Scherer, 1997). 인간은 불쾌한 자극에 대해 더욱 민감
하고 신속히 반응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된 공포심이 위
협적인 분노 얼굴 표정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주의를 편파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행복 얼굴 표정 지각은, 부정 청각 정서
를 점화시킨 조건을 제외하면, 분노 얼굴 표정 지각보다 전반적으로 유
의하게 더 빨랐다. 이는 여러 얼굴 표정 지각 연구들에서 보였던 행복
우월 효과와 일치하는 바이다(Calvo and Lundqvist, 2008; Leppänen
and Hietanen, 2004;). 이 현상에 대해 Öhman 등(2001)은 행복 표정이
여타 표정들보다 실생활에서 접하는 빈도가 잦기 때문에 행복 표정 더욱
더 효율적으로 처리된다고 추정하였다. 한편, Adolphs(2002)는 일반적으
로 행복 표정이 부정적인 표정보다는 시각적으로 더 간명하고, 입이라는
단서 하나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정서를 판단할 수 있기에 이러한 행복
우월성 효과가 나타난다고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의 현재 기분 상태는 청각 정서 점화의 효과와 상
호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기분은 부정 청각 점화 조건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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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속도를 저하시켰으나, 부정적인 기분은 이 조건에서 반응 속도를 촉
진시켰다. 이와 같은 경향성이 시청각 정서 일치 효과와 동시에 나타났
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분에 비교해 부정적인 기분은 분노 얼굴 표정에
대해서는 청각 정서 점화의 영향을 현저하게 받았으며, 행복 얼굴 표정
에 대해서는 청각 정서 점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긍정적인 기분은 부정적인 기분과 비교해 긍정 또는 부정 정서
조건에서 시청각 정서 일치 효과를 촉진하는 경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정적인 기분은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Chepenik, 2007;
Harris 등, 2016), 전반적으로 얼굴 표정 판단의 수행을 저하했으며, 부정
정서 조건에서만 시청각 정서의 일치 효과를 촉진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이는 동일 조건 내에서 긍정적인 기분에서 나타난 부정 정서 조건의 시
청각 일치 효과 크기와 비교해 컸다. 이는 부정적인 기분이 주의를 부정
적인 시청각 자극들로 편향시켰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
의 두 번째 가설대로 기분이 긍정적일수록 시청각 정서 일치 효과가 긍
정 정서 조건과 부정 정서 조건 모두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
으나, 기분이 부정적일수록 부정 청각 점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얼
굴 정서 판단의 전반적인 수행이 느려졌다. 이는 부정적인 기분이 부정
적인 자극에 기울였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험 2에서는 정신물리학(psychophysics)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심리측정함수를 사용하여 청각 정서가 시각 정서에 암묵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이에 개인의 기분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실험 1과 마찬가지로 시청각 정서의 일치 효과가 나타나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하였다. 구체적으로 행복 얼굴 표정이라고 응답한 반응
을 정량화한 수치인 주관적 동등점 값이 청각 점화의 정서별로 유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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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차이가 났다. 청각 점화가 긍정적일수록 행복 얼굴 표정에 대한 민감
도가 높아졌으며, 부정적일수록 그 민감도가 낮아졌다. 다시 말해, 긍정
적인 소리가 점화되면 얼굴 표정의 정서를 행복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성
이 높아졌다.
다음으로 개인의 기분 상태에 따라 청각 점화의 효과 및 행복
정서에 대한 민감도가 달랐다. 얼굴 표정의 정서 판단에서, 긍정 기분 상
태일수록 긍정 정서 청각 점화의 영향이, 부정 기분 상태일수록 부정 정
서 청각 점화의 영향이, 상반된 정서가를 지닌 청각 점화의 영향보다 큰
경향이 있었다. 또한, 긍정 기분 상태는 전반적으로 부정 기분 상태에 비
교해 주관적 동등점의 값이 낮았다. 즉, 얼굴 표정에서 행복 정서를 더
민감하게 읽어내었다. 이는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Harris 등 (2016)의 선
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와 무관한 청각 자극
의 정서가 암묵적으로 얼굴 표정의 정서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이다. 선행 연구들은 얼굴 표정과 관련이 깊은 인간의 목소리 자극
을 사용하였고, 이를 시각 자극과 동시에, 그리고 명시적으로 제시하였
다. 이를 통해 인간의 목소리와 얼굴 표정 간 연관성은 확인할 수 있으
나, 이는 청각 정서가 시각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이 되지 못한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목소리와 관련이 없으며, 일상에서 흔
히 접할 수 있는 소리들을 점화 자극으로 얼굴 표정에 선행하여 제시하
여, 실생활 속 소리의 정서가 얼굴의 정서에 암묵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았다.
둘째, 최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본 연구는 시청각 정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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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 효과에서 개인의 기분의 영향을 본 첫 연구이다. 기존 연구들은 참
가자들이 실험에 참여하기 전까지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분 상태였는지를
반영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개인의 기본적인 기분 상태
에 따라 소리의 정서가 얼굴의 정서 지각에 암묵적으로 미치는 패턴이
다르다. 기분이 좋은 사람은 전반적으로 기분이 나쁜 사람에 비교해 사
람의 표정을 더 빠르게 지각하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데, 이에 추가로 유쾌한 소리의 영향을 더 잘 받으며, 불쾌한 소리의 영
향은 덜 받는다. 이러한 점은 정서의 시청각 일치 효과에서 비임상집단
의 기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심리학 실험에서
실험적으로 유도되지 않은 참가자 개인 내 변인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
을 시사한다.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한계점들을 개선하여 후속
연구들을 진행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우선, 두 실험 모두 행복 및 분노 범주의 얼굴 표정만 사용했으
며, 두 정서 중 하나만을 강제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긍정 및 부정 정서를 나타내는 표정에도 일
반화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복 및 분노 표정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표본의 크기가 각 실험당 47명, 60명으로 작았기 때문
에 더욱 더 다양한 기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지 못했다. 또한, 참가자의 성별이 본 연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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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았지만, 두 실험 모두 표본의 성비가 남성에 살짝 치우쳐 있었다.
실험 1 참가자의 57%, 실험 2 참가자의 62%가 남성이었다. 표본의 크기
를 늘리고, 참가자의 성비를 균등하게 맞추면, 연구의 결론이 달라질 가
능성이 있다.
또한, 최소 제곱법을 이용하여 주관적 동등점을 구할 때, 반응
비율 50% 전후의 값이 아닌, 더 멀리 떨어진 양 끝점의 자료에 대한 민
감도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반응 값 별로 가중치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현재 기분 상태는 자기 보고식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여지를 줄이기 위해 실험자가 직접 참가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없
도록 설문은 컴퓨터 화면에 한 문항이 제시된 후 바로 번호로 기재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도 기분 상태를 생
리적인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계량화한다면 더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보기 어려운 정적인(움직이지 않는) 표
정이 사용되었다. 한국판 움직이는 얼굴 표정을 제작하여 청각 자극과
함께 제시한다면 더욱 생태학적 타당성이 높은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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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실험 1, 2에서 사용된 IADS-2 청각 자극: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licit effect of nonverbal
emotional sounds, which were not related to the task being
executed, on facial expression perception, and focused on how
this effect interacted with one’s current mood state that was
not experimentally induced. In our daily life, we use signals
from audio-visual channels to apprehend the emotions of
others, and this process would be susceptible to the influence
of mood state in individuals. However, as far as we know,
none of studies have clarified how the current mood state of
an individual affects audio–visual cross-modal emotion
processing. For these reasons, we conducted a series of two
experiments and analyzed all the data for the experiment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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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neralized linear mixed model (GLMM) where the mood
state variable was considered as continuous.
In Experiment 1, we designed the task with reference to
the cross-modal paradigm that is commonly used in the field
of audio-visual correspondence, and then examined whether
the audio-visual emotional congruency effect appeared. We
also determined whether this effect varied depending on each
individual’s mood state.
Prior to the task, participants rated their current mood.
They then performed a 2 Alternative Forced Choice (2AFC)
task, which forced a facial expression stimulus to be
categorized into one of two response categories, happiness or
anger, following an auditory emotional prime.
Analysis of the data revealed the effect of audio-visual
emotional congruency. Concretely, when the emotional valence
of auditory prime was congruent with the valence of face,
response error rate was further reduced, and response time
was faster than when both were incongruent with one
another.
Moreover, the subjective ratings of current mood state
interacted with the effect of auditory emotional prime. As
one's mood was more negative, the effect of auditory prime
was more on angry faces, while less on happy faces. Besides,
- 49 -
as one's mood was more positive, the audio-visual emotional
congruency effect tended to appear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the more
negative mood, the more likely the congruency effect was
shown in the negative emotional condition, and the overall
performance also tended to become slower.
In Experiment 2, we examined the audio-visual
interaction and the impact of one’s current mood on it by
modifying the paradigm used in Experiment 1 to calculate the
Point of Subjective Estimation (PSE) of facial expression
judgment via fitting the data to psychometric function. The
experimental procedure was similar to Experiment 1, except
that visual stimuli were a series of faces that changed along
the emotional continuum of happiness and anger (0% of anger,
40% of anger, 20% of anger, 10% of anger, neutral, 10% of
happiness, 20 of happiness, 40% of happiness, and 80% of
happiness).
Results showed that, as in Experiment 1, the
audio-visual emotional congruency effect appeared. Specifically,
the value of the mean PSE, which is the quantification of
participants’ responses to happy face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valence of auditory prime. Positive
primes tended to increase sensitivity to happy faces, whe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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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primes were likely to reduce sensitivity to them.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current mood state of each
individual, the effect of the auditory emotional prime on
sensitivity to happy expressions differed. The more
positive(negative) the one’s mood was, the greater the impact
of positive(negative) auditory prime was on sensitivity to
happy faces than that of the prime with contradictory
emotional valence. In addition, as one’s mood was more
positive, the mean PSE of happy responses was lower. That
is, the more pleasant the mood was, the more sensitive the
happiness was captured in facial expressions.
This study shows the importance of one’s current mood
state, which is not experimentally induced, in the audio-visual
emotional congruency eff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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